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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되풀이한 연설]
어느 회사 사장이 중요한 모임에서 기조연설을 하

게 됐다. 그는 회사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원에게 20

분짜리 연설문을 쓰게 했다. 

그런데 그 중요한 모임에 다녀온 사장은 노발대발

했다.“20분짜리 연설문을 쓰라고 했더니 어쩌자고 

한 시간짜리 연설문을 썼어? 연설이 미처 끝나기도 

전에 청중이 반이나 나가버렸잖아.”

연설문을 썼던 사원은 당황해서 대답했다.

“사장님, 저는 분명히 20분짜리로 써드렸는데요. 

그리고 사장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두 부를 더 복사

해드렸고요.”

[아빠의 장난감]
다섯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난감 하나를 사 들고 

왔다. 그러고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누구에게 선물

을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.

“너희들 생각에 누가 제일 엄마 말씀 잘 듣고 대들

지 않으며 시키는 것은 뭐든 잘하는 것 같아?”

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

했다.

“아빠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저희들을 

부르신 거죠?”

[똑똑한 죄수]
주고받는 편지가 모두 검열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

고 있는 교도소의 한 죄수가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

았다. 아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다.

유머

“여보, 텃밭에 감자를 심고 싶은데 언제 심는 게 좋

죠?”

죄수는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.

‘여보, 우리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되오. 

거기에 내 돈을 묻어 놓았기 때문이오.’

며칠이 지난 후 그의 아내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.

‘여보, 수사관들이 여섯 명이나 와서 텃밭을 구석

구석 전부 파헤쳐 놓았어요.’

이에 죄수는 즉시 답장을 써 보냈다.

‘지금이 감자를 심을 때요!’

[고마운 의사]
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말했다.

“선생님, 선생님의 치료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

혜택을 받았는지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.”

의사가 그 사람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.

“하지만 선생님은 제 환자가 아닌데요.”그러자 그 

사람이 말했다.

“알고 있어요. 제 삼촌이 선생님의 환자였지요. 저

는 그의 상속자랍니다.”

[욕쟁이 할머니]
어느 대학교 앞에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이 있

었다. 이 할머니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정겨운(?) 욕

으로 모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신다.

학생 1 : 할머니 물 좀 주세요.

할머니 : 이 자식아,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? 니 놈

이 가져다 먹어!

학생 1 : 아∼ 네에.

학생 2 : 할머니, 뭐가 맛있어요?

할머니 :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 처먹어 이놈아!

학생 2 : 하하하 할머니 너무 재밌으세요. 그럼 아

무거나 주세요.

이런 할머니의 말투에 학생들은 왠지 모를 깊은 정

을 느끼며 늘 친근감을 가졌다. 그러던 어느 날 단골 

학생이 밥을 먹고 계산하려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

을 알았다. 그러나 학생은 워낙 할머니와 허물없이 

지낸 터라 별 걱정 없이 할머니에게 말했다. 할머니, 

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요. 내일 드릴게요.

그러자 할머니 왈, 

“아이구, 왜 그러십니까? 손님!” 

[결혼기념일 여행]
두 명의 중년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

“자네 결혼기념일이 곧 돌아오지?”

“그래, 아주 큰 기념일이지. 20주년이야.”

“그럼,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예정인가?”

“호주로 여행을 떠날 거야.”

“음… 호주라, 정말 멋진 곳이지. 아주 근사한 선물

이군. 자넨 정말 멋진 남편이야. 그럼 25주년 때는 

뭘 할 건가?”

“호주에 가서 그녀를 데려오는 거지….”


